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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해수부, 전남도, 목포수협 풀필먼트 공동협력 MOU 체결
첫 위판장 풀필먼트 사업에 신선식품 특화된 쿠팡이 협력사로 참여

2022. 10. 16. 서울 – 쿠팡이 목포산 수산물을 로켓프레시로 판매한다.

지난 14일 쿠팡은 해수부, 전라남도, 목포수협과 ‘풀필먼트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쿠팡은 11월부터 목포수협 위판장으로 들어오는 갈치, 참조기 등 신선한 수산물을 쿠팡 로켓프레시로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쿠팡은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빠르게 배송해 산지 해산물을 신선하게 즐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고객은 쿠팡 로
켓프레시에서 오후 1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상품을 받는다. 쿠팡은 신선도가 중요한 농산물이 판매의 ‘골든타임’
을 놓치지 않고 전국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로켓프레시로 판매하고 있다.

해수부는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해산물 구매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해 위판장 풀필먼트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저온유통에 적
합한 목포수협 위판장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고, 신선 수산물 배송에 특화된 빠른 배송을 선보이는 쿠팡이 협력업체로 참여하게
됐다.

쿠팡과 해수부는 앞으로도 신선하고 질 좋은 우리 해산물을 고객들이 손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도 풀필먼트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해수부가 새로 추진하는 위판장 풀필먼트 사업에 협력하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민
들의 온라인 판로확대와 고객들의 신선한 해산물 구매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새롭게 시작되는 위판장 풀필먼트 사업으로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선한 산지 수산물을 구매하여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맛볼 수 있게 되었다”며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새로운 판매경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더 신선한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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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손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판장 풀필먼트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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